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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Chapter 02 — URAGAVAGGA — DHANIYASUTTA

'T have boiled (my) rice, I have milked (my cows),'—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l am living together with my fellows near the
banks of the Mahi (river), (my) house is covered, the fire is kindled: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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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18> 밥을 지었고 우유도 짠 소 키우는 사람은 신이 바란다면 비를 뿌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나는 밥도 지었고, 소 젖도 짲다

                  라고 소 키우는 다니야가 말했다.

마히 강변에서 함께 살면서

오두막 지붕은 이어졌고 불은 지펴졌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리려고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리는 것이

                                                                                        좋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소 키우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을 지었고, 젖을 다 짲다.

마히 강 언덕에서, 나는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작은 집의 지붕은 이어졌고,  불은 지펴지고 있다.

신이여! 혹시라도 비를 내리려고 원한다면,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밥을 짓고, 젖을 짠 자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히야 [강]의 물가에서, [처자식이랑 종복들과] 함께 사는 집이 있습니다.

작은 집은 [빈틈없이] 덮이고, 불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나는 (나의) 쌀을 끓였고, (내 소의) 젖을 짲다,' --이렇게 목부인 다니야가 말했다, -- 

'나는 마히 (강) 둑 가까이서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다, (나의) 집은 덮였고, 불은 지펴졌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려라, 오, 하늘이여!'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숫타니파타, 제1 『뱀』 장의 제2, 『다니야』 경의 1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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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타원

종세
입력기


(O2. (2) Dhaniya

Dhaniya, “I've boiled my broth, I've drawn the milk,”
Thus spake the herdsman Dhaniya,
‘I dwell with mates beside Mabhi,
Roofed is my hut, the fire burns bright :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

< >

O3. DHANIYA SUTTA

[When Buddha was living at Jetavana, in Savatthi, the cowherd, Dhaniya,
dwelt in the hilly country of Videha, owning no less than thirty
thousand head of cattle.  One night after his day’s work was finished,
and his cattle had been placed under shelter, it began to rain heavily.
As he lay down after his dinner, he, through inordinate joy, began to
sing stanzas. Buddha heard them at Jetavana, and, wishing to lead
him and his family to the road to Nibbana, appeared instantly in the
skies, and answered each of Dhaniya’s stanzas by one of his own.]

( ) ( ) , < > , 3

, < >

I have finished my meal ; I have collected the milk ; I am living
peaceably on the banks of the Mahi, surrounded by my wife and
children ; my house 1s roofed, the fire 1s kindled. Rain on now, O
cloud! If you will. Thus said the cowherd, Dhan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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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①

종세
입력기
②

종세
입력기
③

종세
입력기
④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다니야, "나는 먹을 것을 준비했고, 젖을 다 짲다,"

             이렇게 소 치는 사람 다니야는 말했다, 

            "나는 마히(강) 가에서 가족과 사는데,

            오두막 지붕은 이어졌고, 불은 잘 탄다 ; 

            당신이 그러기를 원한다면, 비를 내려요, 신이여, 비를 내려요!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이건 『다니야』경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여기가

경문이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붓다가 왕사성(사와티) 기원정사(제타바나)에 머물고 있을 때, 소 키우는 <다니야>가 비데하 강의 언덕 초원에서, 3만마리 이상의

소떼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다. 그가 소떼를 축사에 몰아넣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친 어느 날 저녁,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평안히 누워서, 매우 기쁘게 자신의 생활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붓다는 기원정사에서 그 노래를 듣고서, 

그 사람 및 그 가족들을 열반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면서, 곧장 하늘에 나타나서, <다니야>가 하는 생활의 노래 하나하나에

대해서, 붓다 자신의 생활로 대답하였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나는 식사를 마쳤다 ;  나는 우유를 다 짰다 ; 나는 마히 강 강둑에서 

처자식에 둘러 싸여 평화롭게 살고 있다 ;

우리 집의 지붕은 덮였고, 난로 불은 지펴졌다. 오, 구름이여, 원한다면, 

당장 비를 내려라! 이렇게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종세
입력기
①<다니야>는 본래 의미는 "부유한 남자", 여기선 사람이름

②제타바나-기원정사, 기수급고독원.

③닙바나-니르바나, 열반, 적멸.

④마히- 간지스 강의 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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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여기부터는 뱀 장의 제2 경인 『다니야』경이 시작된다. 『다니야』경은 앞의 『뱀』경과

같이 17개의 게송으로 구성되고 있다. 등장인물은 30,000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소 치기

 <다니야>와 세존(붓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마 빠-삐만이 나타난다. 

  

내용은 <다니야>가 세상의 가치관을 노래하고, 그것에 대하여 세존은 깨달은 사람의 생활을

말한다.



앞 뱀 경에서는 <스마나사-라> 장로의 번역을 실었는데, 그의 번역은 거기서 끝났으므로, 

여기선 새롭게, 마이다 슈이치(毎田 周一, 1906~67) 선생의 번역을 실는다.



자! 이 게송의, 



「밥을 지었고」란 생활은 잘 확보되어있다고 <다니야>가 자신의 생활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 젖도 짰다」는, 가족이 먹기 위한 우유를 짰다는 것이 아니다. 해설서에 따르면

 <다니야>는 소를 3만 마리 이상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소 젖짜기는 자신의 사업인 것이고,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히 ー강 가에서 함께 살면서」는, 소의 먹이로 될 초원이 넒게 펼쳐진 마히- 강 가에 

마을이 있는 것을 말한다. 거기서는 자신의 가족과 머슴들 및 그들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오두막의 지붕은 이어지고」란, 자신은 물로, 소 키우는 머슴들도 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간에서 제1단계의 행복이다.



「불은 지펴졌다」는, 그 집에서 가족의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단란한

가족, 이것이야 말로 세상 사람들의 목표다.



「신이여, 혹시라도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강의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것은 홍수 등의 두려움이 있으므로, 

위험한 일이다. 그렇지만,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말의 불안을 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붓다의 시대, 인도의 소 키우기에 관해서 생각해본다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야>는 현대로 말하면 대기업의 사장이다.

 <다니야>는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확립하고 있으며, 사업도 

매우 순조롭다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가족은 큰 저택에 살고, 종업원에게도 자기 집에서 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야>는 사업과 생활에서 성공하였으며,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자신의 회사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내심, 걱정을 하면서도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심리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게송에서는, 이와 같은 <다니야>의 말에 대하여, 세존이 깨달은 사람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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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T am free from anger, free from stubbornness,'— —so said
Bhagavat,— —'I am abiding for one night near the banks of the Mahi
()
) ) ] ) ] '


종세
입력기
<19> 분노를 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세존은   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나는 분노를 끊고    거친 마음을 벗어났다

                                 라고 세존은 말씀 하셨다

마히 강 근처에서    하룻밤 숙박하기를 구하며

오두막은 훤히 드러났고    불은 꺼졌다

자아! 혹시 내리고자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리는 것이 좋다

종세
입력기
스승은 대답하기를,

 『나는 분노하는 일 없고, 마음의 완미함을 벗어나 있다.

마히 강가 언덕 근처에서 하룻밤 숙박을 한다.

나의 작은 집(즉, 자신)은 훤히 드러났고, (욕정의) 불은 꺼졌다.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

종세
입력기
세존(붓다)은 [대답했다]

 『나는, 분노가 없고, 울적함을 떨쳐버린 자로서, [세상에] 있습니다.

마히야 [강]의 강둑에, 하룻밤의 주거지가 있습니다.

오두막(몸)은 개방되어 (그 정체는 폭로되고), [탐욕의]  불은 적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나는 성내지도 않고, 완고한 어리석음도 없다,' ---그렇게 세존은 말했다, ---

'나는 마히 (강)둑 근처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있다, 나의 집은 드러나있고,

(열정의) 불은 꺼졌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려라, 오, 하늘이여!'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river), my house is uncovered, the fire (of passions) is extinguished: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02 < > | - | , ; !
The Master  “I've foiled my wrath, I've fertile ﬁlﬁ&-

Thus spake the Master in reply,

‘T dwell one night beside Mahi,

Open my hut, cooled down my fire :

So, &c,” <®FE-L;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
03 ; | |

[ am free from anger, free from stubbornness ; I am living for a
night on the banks of the Mahi; my house is roofless, the fire 1s
extinguished. Rain on now, O cloud! If you will. Thus said Bha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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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ta kuti  nibbuto gini,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입력기
mind

종세
입력기
스승             "나는 분노를 물리쳤고,  마음은 넉넉하다,"

                      이렇게 스승은 대답하였다,

                     "마히 강가에서 하룻밤 머무는데,

                      오두막은 <지붕 없이> 개방되었고, 불은 차게 식었다 ;

                      그러니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내려라, 신이여, 비를 내려라!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나에겐 분노도 없고, 완고한 어리석음도 없다 ;  나는 마히 강둑에서 

하룻밤 살고 있다 ; 나의 집은 지붕이 없고, 불은 꺼졌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그대가 하겠다면. 이렇게 세존은 말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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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이번의 게송은, 앞의 18경에서 <다니야>가 한 말에 대응하는 세존의 말씀이다.



<다니야>가 한 첫 마디는 「밥을 지었다」다.   이것은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에 대한 세존의 말씀은 『분노가 없고』다.

세간의 가치관으로 말하자면 생활의 순조로움이 행복의 기초로 되는 것이지만, 세존은 『분노가 없고』가

행복의 기초며, 수행의 시작인 것이다.  세존은 인간의 불행은 분노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숫타니파타의 제1장 제1경 첫 번째 게송도 『분노를 없애는 것』이 주제였다. 그 게송에서는 맹독인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수행자는 수행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까지 얘기되고 있었다.



앞에서 <다니야>의 다음 말은 『우유도 다 짰다』였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에 대한 세존의 말씀은 『완고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있다』다.

고정된 사고방식,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이고,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사고방식이 아주 유연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고 여겨진다.



그 다음에, <다니야>가 앞의 게송에서 한 말은 『마히 강변에서 모두 함께 살면서』라고 말하는데,

세존은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 머물기』라고 하고 있다.

<다니야>는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머슴들과 함께 마히 강변에서 살면서, 어떻든 간에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딘가에 홍수 따위의 불안은 있다. 그것이 세간의 행복이다.

세존은 마히 강변에서 하룻 밤만 지내고자 한다. 모든 것은 덧없는 것(無常)이므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종세
선

종세
입력기
다음에 <다니야>는 「오두막의 지붕은 이어졌고  불은 지펴졌다」고 하였다. 이것은 집을 지니고서,

가족은 단란하고, 안정된 생활은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것에 대하여 세존은,

「오두막은 <<지붕도 없이>> 드러나 있고   불은 꺼졌다」고 말하고 있다. 세존은 세간의 그런 안정이 지닌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신의 집을 드러내어,  말하자면 자기자신의 내면을 잘 관찰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위험한 탐욕의 불을 껐던 것이다.



이런 사정은 담마파다 153 번, 154 번에 이렇게 서술된다.



153 번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지은 이를 찾아 기웃거렸지만

           찾지 못한 채 여러 생을 보냈으니

           생존은 어느 것이나 고통이었다.



154 번

           아, 집을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마음은 닙바나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파괴되어 버렸느니라.




종세
입력기
마지막은, 

세존은 <다니야>와 마찬가지로

 「신이여, 혹시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세존의 경우는 같은 말을 할지라도, 강가에서 살면서 홍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다니야>와는 달리,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룻 밤 밖에 살지 않을 것이고, 물난리가 나도 잃을 것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다시, 앞으로도 세존과 <다니야>의 노래에 의한 대화에 관해 말한다.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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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20> 등에도 모기도 없는    목장의   소치기는   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등에도 모기도 없다

                               라고 소치기 다니야는 말했다

소들은 잘 자란 초원을 돌아다니고

설사 비가 내려오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 혹시 내리려고 한다면   신이여 내리는 것이 좋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말했다,

『등에도 모기도 없고,

소떼는 늪지에 무성한 풀을 먹으며 걷고,

비가 내려올지라도, 그들은 견뎌낼 것이다.

신이여! 혹시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말하기를]

『파리떼나 모기떼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떼는, 풀이 무성히 자란 늪지를 걸어다니고,

설사, 비가 오더라도, 꿋꿋이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01 : , , ,

'‘Gad—flies are not to be found (with me),'——so said the herdsman
Dhaniya,——'in meadows abounding with grass the cows are roaming,
and they can endure rain when it comes: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02 ;
<< , , ,
Dhaniya “No gnats, no gadflies here are found,”
Thus spake the herdsman Dhaniya, —>>"meadow”
“In rich grassfmeadg” my cattle Toam,
Well can they brave what storm may come :
So, &c," <<So_if thou wish, rain, deva, rain!>>
O3 ; :

There are no mosquitoes ; the cattle are roaming on ground covered

with rich grass ; the cattle are able to endure the coming rain. Rain

on now, O cloud! if you will. Thus said the cowherd, Dhaniya.

O —1 BRI
”Andhakeimakasa na vijjare,

1>>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쇠파리는 (내눈에) 보이지 않고, --- 소치는 사람 다니야는 이렇게 말했다,---

풀이 넉넉히 자란 목초지에서 소떼는 어슬렁거리며, 그들은 비가 오더라도

잘 견딜 수 있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리세요,   오 하늘이여!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다니야          "각다귀도 쇠파리도 여기선 보이지 않고"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는 말했다,

                      "잘 자란 풀밭에서 소떼는 어슬렁거리고,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그들은 아주 태연할 것이다 ;

                   <<그러니 당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신이여, 비를 내려라!>>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meadow"의 고어

종세
입력기
,

종세
선

종세
입력기
☜ 반복구문

종세
입력기
모기는 아예 없다 ; 소떼는 잘 자란 풀로 덮인 땅 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

소떼는 내리는 비를 견딜 수 있다  ;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는 말했다. 


BT W Z W H e

(iti dhaniyo gopo)
& s iy A O

Kacche rilhatine caranti gavo;
e BUR L fo £< F 13
Vutthimpi saheyyumagatarm,
MWIZ & NZ 51245 Ki:
Atha ce patthayast pavassa deva”
Fg e H L LEhslE b S & & i &
(Andhaka) C ) C )

( ) () :
: () () .?
(makasa) () .

C ) () ()

4(21)


종세
입력기
안다카(Andhaka)는     팔리어 사전에는 검은 파리(黒蝿)라고 하지만, 마에다(毎田) 선생과

나카무라(中村) 선생은 등에(虻)라고 번역하고 있다. 실제로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등에(虻)나 쇠파리(蝿) 같은 것을 말하겠지..?

마카사(makasa)는       모기(蚊)다.



검은 파리(黒蝿) 혹은 등에(虻)나 모기(蚊)가 없다고 하는 것은

소를 키우는 환경이 썩 좋다는 말이다. 소도 등에나 모기는 싫은 것이다. 등에나 모기가 많은 

곳에서는 소떼도 안정되지 못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늘 꼬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그 벌레들을 쫓아내고 있다. 젖 나는 것도 좋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다니야가 소를 키우고 있는 늪지대에선 등에나 모기가 없을 뿐만아니고,  소의 먹이인

풀도 아주 잘 자라고 있다. 거기서 소떼는 한가로이 어슬렁거리며, 풀을 뜯고 있다.



소 치는 사람 다니야 옆에는 세존도 계셨을 것이다. 다니야는 넓고 넓은 자기 목장을 가리키면서,

속으로 자신의 목장에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 저쪽에서 검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니야로선 좀은 걱정스러워졌다. 아무래도

비가 내리겠다는 예감이다. 마히 강변의 늪지대에서 큰 비가 내린다면 그야말로 큰 일이다.



그러나 다니야는 자신의 소떼는 비를 잘 견딜 것이라고, 근거 없는 예상을 하면서,

『신이여! 혹시라도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까지 말한다.



이러한 다니야에 대하여, 

세존께서는 무어라고 말씀하실까, 다음 게송 4(21)경에서 기자려보자!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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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21> 뗏목조차도   이미 떨쳐 버린   석존은   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뗏목은 완전히 짜였다

                                라고 세존은 말씀하셨다

격류는 건너서 이미 피안에 도달해 있다

뗏목을 쓸 필요는 이제는 없다

그러니 혹시 비를 내리고자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려도 좋다

종세
입력기
스승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뗏목은 이미 짜여서, 잘 만들어져 있지만,

격류를 극복하여, 이미 다 건너서, 피안에 도착해 있다.

이제 뗏목을 쓸 일은 없다.

신이여, 혹시라도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세존은 [대답하시기를]

『참으로, 뗏목은, 단단히 묶여서, 옹골차게 만들어졌습니다.

피안에 도달한 넘어서 건넌 자는, 격류(갈애의 생각)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제] 뗏목에, 의의(의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By me) is made a well—constructed raft,'——so said Bhagavat,——']
have passed over (to Nibbana), I have reached the further bank,
having overcome the torrent (of passions); there is no (further) use for

a raft: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Oz ) ) )
The Master  “Well fashioned was the bonded raft”

Thus spake the Master in reply,

“But none's the need of raft for him,

Crossed and yon-fared, the flood-tide ridden :
So, &c¢/

: Soif thou wish, rain, deva, rain!

O3 . ( )

My raft is bound together, and well made ; having crossed the
flood (of existence) and swum through it, I have arrived at the
other shore ; there is no further use for the raft.  Rain on now, O

cloud, if you will.  Thus said Bhagavan.

: | ; ( ) :


종세
입력기
①

종세
입력기
'뗏목은 (내 손으로) 잘 만들어졌다,' --- 이렇게 세존께서는 말씀하시기를,

--- '나는 (열반으로) 건너갔고, 저 너머 쪽 언덕에 도달했다, (열정의) 격류를 극복하고서 ; 

뗏목은 (더 이상) 소용 없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려라, 오 하늘이여!'      

종세
입력기
선생           "짜여진 뗏목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생은 대답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뗏목을 쓸 일은 아무 것도 없으며,

                    홍수로 범람하는  여정을 건너서 저 너머로 갔다  ; 

                    그러니 당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신이여,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반복구문 ;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종세
입력기
나의 뗏목은 짜이고, 잘 만들어졌다  ;  (존재의) 격류를 가로질러 헤엄쳐서,

나는 저 언덕에 도달했다  ;  뗏목을 쓸 일은 더 이상 없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세존은 말하였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①『 나의 뗏목은 짜이고, 잘 만들어졌다』는, 잘 수련된 마음에, 나는 훌륭한 

나룻배를 갖추고 있다. 그것으로 나는 윤회(반복되는 삶)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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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앞의 게송(20경)에서 <다니야>는 자기 목장엔 쇠파리나 모기도 없고, 풀도 잘 자라서

소떼가 뜯기에 아주 적당하다고 자신만만해 하였다.

그것에 대하여, 세존은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뗏목은 이미 짜여졌고, 잘 만들어져 있지만, 격류를 극복하여, 이미

다 건넜고, 피안에 도착했다. 이제 뗏목은 필요가 없다.』



여기서 왜 뗏목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이것엔 설명이 필요하다.

<다니야>에게 목장은

 생활을 부유하게 하여주는 것들을 내주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세존에게 그런 것은 무엇일까? 수행방법이다. 수행방법을 뗏목에 비유한 것이다.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은 필요 없어진다. 세존은 번뇌의 격류를 건넜고,

피안(열반)에 도달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뗏목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세존의 이번의 게송에서 

『격류는 건넜고 이미 피안에 도달해 있다. 이제 뗏목의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수행방법인 뗏목>을 버렸다. 

<수행>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니다.

불교는 수행 그 자체다.

종세
입력기


(

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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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뗏목 비유에 관한 가르침이 「중부경전 제22 蛇喩経」에 있어서, 인용해보면,



【비구들이여, 가르침(法)이란 것은 뗏목(筏)과 같은 것임을 너희들에게 보여 주겠다.

비유하자면, 잘 닦여진 길을 가는 행인이 있는데, 도중에 거대한 강을 만났다고 하자!

그리고 이쪽 언덕은 위험하여 두렵고, 저쪽 언덕은 안온하여 두려울 게 없다고 하자!

게다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가는 데 쓸 나룻배도 없고, 또 다리도 없다고 하자!

그럴 때, 그 행인은 풀 * 나무 * 가지 * 이파리를 모아서 뗏목을 짜고, 그 뗏목을 타고서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안전하게 저쪽의 언덕에 도달했다고 하자!

그 행인이 강을 다 건너서 저쪽 언덕에 도달해놓고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말하자면, 『이 뗏목은 참으로 나를 도와주는 일이 많았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발을 움직여서 저쪽 언덕으로 완전히 건넜다. 이제,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고서,

혹은 어깨에 지고서, 가려는 곳으로 가자!』라고.

너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행인이 이렇게 한다면, 그 뗏목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비구들이여, 가르침(法)이란 뗏목과 같은 것이라고 알 때, 너희들은 설사 훌륭한 

가르침(法)일지라도 떨쳐 버려야 한다. 나쁜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이상 인용 끝>



이번 게송의 끝 부분에서 세존이 하는 말, 『신이여, 혹시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에서는 피안에 도달해버린 사람의 확신이 있다.

앞 게송에서 <다니야>가 한 말과 똑같지만, 먼 하늘에 보이는 검은 구름을 보며,

불안을 품으면서 하는 말과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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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wife is obedient, not wanton,'——so said the herdsman Dhaniva,—'for a
long time she has been living together (with me), she is winning, and [ hear
hothing wicked of her :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종세
입력기
<22> 내 처는 현모양처    소치는 사람은  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나의 아내는 충실하며 난잡하지 않다

                                                   라고 소치는 사람 다니야는 말하기를

긴 세월 함께 사는 데 참으로 훌륭해

좋지 않은 소문 같은 건 하나도 들은 적 없다

그러니 만약 내리고자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리는 것이 좋다

종세
입력기
소치는 사람 다니야가 말하기를,

『나의 소치는 부인(처)은 온순하며, 탐하는 일이 없다.

오래도록 함께 살아왔지만, 나의 뜻에 잘 맞다.

신이여, 혹시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말하기를]

『나의 소먹이는 여자(처)는, 온순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긴 밤에 걸쳐, 함께 살면서, 뜻에 잘 맞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그녀에 관하여 못된 [이야기]를, [나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나의 아내는 잘 순종하며, 음란하지 않다,' ---소치는 사람 다니야는 이렇게 말했는데, ---

' 오랜 동안 그녀는 (나와 함께) 살아왔으며, 매우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녀가 못되다는 말은

하나도 듣지 못한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리세요, 오 하늘이여!   '

종세
입력기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22

종세
입력기
5

종세
입력기


02 : :
Dhaniya “ Obedient is my wife, no trull, ~

Thus spake the herdsman Dhaniya,

" Long hath she been a loving mate,

No rumoured wrong I hear of her: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O3

My wife is obedient. not wembon, hes lived
long usitth me (and) is agreedble : 1 hedr of no
sin (abtributed) Go her. Rdin om nous, O cloyd 1
i€ you wsill. Thus scaid the cocusherd, Dheamiyel.

( ) ; ( )
Ore— 1) FER ’

“Gopi mama assava alola,

Afvnic Mo fEHZ B
(iti dhaniyo  gopo)
k K=

Digharattam samvasiya manapas
Rnw&IZ Lz fEA 15

Tassa na sunami kinci  papam,
Wiz o>nwT Zw FAFE» My EBnwZ &%
Atha ce patthayasit pavassa deva’.

Iz L ZHBousid ok ik


종세
입력기
다니야           "아내는 온순하며, 음탕하지 않다,"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는 말했는데,

                      "그녀는 긴 세월에 걸쳐 사랑스런 배우자며,

                       그녀에 관하여 나쁜 소문은 전혀 듣지 못한다 ;

                       그러니 당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신이여,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마누라는 온순하며, 음탕하지 않고, 오랜 동안 나와 함께 살아왔으며,

(그리고) 매우 마음에 든다  ;   그녀에 (뒤따르는) 악한 것이 있다고는

듣지 못한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가 말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는 앞에서, 자신의 목장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였지만, 세존은 자신은 중요한 뗏목조차도

내버렸다 하면서 그것을 일축해버렸다. 그러자, <다니야>는 자신의 마누라에 대한 자랑을 시작하였다. 

자기 마누라는 정숙하고, 그사람에 관해서 나쁜 소문은 하나도 들은 적이 없다. 



<다니야>는 자신의 아내한테서 행복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니야>의 행복은 마누라에 

의존하는 행복인  것이다. 정말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구나, 모든 것은 덧없는 것(無常)이라서, 

마누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누라도 나이를 먹고 늙으가서, 병이 들고, 죽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니야>의 행복은 마누라와 함께 요동치는 것이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에 <다니야>는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의 게송(23경)에서,  <다니야>의 말에 대하여   세존은 무어라고 하실까?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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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23> 내 마음은   유순하며 자유다  석존은   신이여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내 『마음』은 충실하고 해탈되었다

                                             라고 세존은 말씀하시기를

긴 세월에 걸쳐 잘 길러지고  다스려져서

도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혹시 내리려고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려도 좋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스승은 대답하기를,

『나의 마음은 고분고분하며, 해탈해 있다.

오랜 세월 수행했으므로, 잘 간추려져 있다.

나엔겐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여, 혹시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세존은 [대답하기를]

『나의 마음은, 유순하고, 해탈해 있습니다.

긴 밤에 걸쳐서, 완전히 닦여졌고,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악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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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ind is obedient, delivered (from all worldliness),'——so said

Bhagavat,——'it has for a long time been highly cultivated and well

—subdued, there is no longer anything wicked in me: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02

The Master  "Obedient is my mind and freed,"
Thus spake the Master in reply,

“Long hath it been welllc_]uickened:l tamed,

No ill is found or known in me :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

O3

quicken < ?

V.t >
1. to make more rapid; accelerate; hasten:

2. to give vigor to; stimulate: to quicken the imagination.
3. to restore life to; revive:

V..

4. to become more rapid.

5. to become alive.

My wind is free frowm pdssions. is reledsed
(frowm worldly abBdachwments). hes long been
under Braining. is under Bhorocugh control ;

Bhere is no sin vshabever in wme.
O cleyd ! i€ you will. TBhus scid Bheagervel.

O —Y BRI

Reain on nous,

)



종세
입력기
' 내 마음은 유순하고,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다 ' 라고 

세존은 말씀하시기를, ' 그것은 오랫동안 고도로 수련되어 왔고 또 잘 복종한다,

나에게 그릇된 것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려라, 오 하늘이여!  '

종세
입력기
스승       " 내 맘은 온순하고 자유롭다, "

              이렇게 스승은 대답하시기를,

              " 오랜동안 그것은 잘 재발라졌고, 유순해졌다,

              나에게 못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

              그러니 당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신이여, 비를 내려라 ! "

종세
입력기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내 마음은 온갖 욕정에서 벗어났고, (세상의 집착에서) 

해방되었다, 오랜 동안 수련해왔으며, 이젠 완전히 다스려진다  ;

내겐 죄라곤 아무 것도 없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세존은 말씀하셨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사각형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quicken

v.t. 

1. to make more rapid; accelerate; hasten:

2. to give vigor to; stimulate: to quicken the imagination. 

3. to restore life to; revive: 

v.i. 

4. to become more rapid. 

5. to become alive. 

종세
사각형

종세
입력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 영어역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말이다.> 


"Cittam

mama  assavam vimuttam,
1YFs Ho HME % firahTwa
(iti bhagava)
& JLREAFS
Digharattam paribhavitam sudantam;
RO TERCEITENT L CHEIEN T
Papam pana me na vijjati,
Bl Lhd FAIC %\ Hi & h
atha ce pattha?a-s_i pavassa deva”.
. H L HE %5 B 5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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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apam pana rﬁe na vijja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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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한 말, 「내 처는 온순하다・・・」에 대하여 한 세존의 대답은 「내  『마음(心)』은 충실하고 

해탈해 있다」이다.  세존이 중요시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마음(心)」인  것이다.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가, 불행하게 

되는가는 마음에 따르는 것이다. 오염된 마음으로 행동하면 불행하게 된다.  청순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혹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교제하는 친구들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친구들에 의하여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좋은 친구(善友)와 교제하면 마음이 청순하게 되고, 그릇된 친구(悪友)와 교제하면 

마음이 더렵혀지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경우는 담마파다 1번, 2번에서 얘기되고 있는 불교의 근본원리다.

<<1 번 ;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법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서 온갖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 2 번 ;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 가고

                                    마음이 모든 법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서 온갖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깨끗한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행복이 뒤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떠나지 않듯이.



사실은 이 게송에서는 위 담마파다의 주제 이상을 말하고 있다. 팔리어 직역문에서는 「게다가 나에게 악은 보이지 

않는다」가  그것이다.

<<Papam     pana　　 me　　 na　　 vijjati (악은　　게다가　　나에게　 않는다   발견되지),>>



마에다(毎田) 선생은 이것을 뜻풀이로 번역하여, 「도(道)를 벗어나려고 하여도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깨달은 아라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청순하고, 더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일은 없고,  그런 상태는 행복 이상의 것이겠지만, 감히 말한다면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존의 마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립하고 있어서, 자유자재인 

것이다.  이런 것을 해탈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해탈하고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유나 평안한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이 비를 내리고자 바라고, 비가 내릴지라도 요동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다니야>에게서 나오는 허세와 다른 점이다.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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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upport myself by my own earnings,' —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 —'and my children are (all) about me, healthy ; I hear
nothing wicked of them: tl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 '

( ) ;
02 , ,

Dhaniya “ By earnings I support myself,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24> 우리 애들은  병도 없고 무사하다  소치기는  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나는 내가 일하여 생계를 꾸리고 있다

                                        라고 다니야는 말하기를

애들은 누구나 모두가 건강하고

남들로부터 잔소리도 들은 적 없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리려고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리는 것이  좋다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는 말하기를,

『나는 내 힘으로 살고 부양하는 사람이다.

내 애들은 모두 함께 살면서 건강하다.

그 애들한테 무슨 못된 것 있다고 들은 적 없다.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말하기를]

『나는, 내 벌이로 [우리를] 부양하는 자로서,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나의 아이들도, 무병[무사]합니다.

 무엇이든, 아이들에 관하여 못된 것[말]을, 나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 나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있다 ' --- 이렇게 소 치기 다니야는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 

애들은 (모두) 내게 있다 ; 나로선 그 애들에 관해서 못된 소리는 한 마디도 듣지 못한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려라, 오 하늘이여!

종세
입력기
" 난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 "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는 말하기를,

" 애들은 건강하고 나와 함께 산다,

그 애들에 관해서 나쁘다는 소문은 없다 ;

그러니 당신이 바란다면, 신이여, 비를 내려라 !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Thus spake the herdsman Dhaniya,
“ Hale sons and I together dwell,
No rumoured wrong I hear of them :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 *

QO3 .
I am maintained by my own wealth, and my children are living with
me, free from disease ; I do not hear of any sin attributed to them.
Rain on now, O cloud ! if you will. Thus said the cowherd, Dhaniya.

O/\o"— I) {:Jfg/

“Attavetanabhatohamasmi,
Haoo 4T &9 i 5

(iti dhaniyo gopo)
e A e s AP ]

Putta ca me samaniya aroga,
THH1E £ o EdIC LS

Tesam na supami kinci papam,

oico>nwT Zw FAEH2 ffTthn Hz

Atha ce patthayasi Daviassa deva’.
T2 L Hoh s T WE2BESsE ik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우린 가진 재산으로 잘 살고 있고, 애들은 함께 살면서, 건강하다 ; 

그애들한테 못된 게 있다고 들리지 않는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소 치는 사람 다니야는 말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소치는 <다니야>는 세존께 자신의 마누라를 자랑한 것에 대하여,

세존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맘이라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그러자, <다니야>는 곧장, 「나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있다」고 말한다.


>

30,000


종세
입력기


그러나 진실은 어떤가?

생명체란 어느 누구도 자기 한 사람으로선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연이나 다른 생명(체)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태양과 물, 및 대지는 물론, <다니야>에겐 30,000 마리의 소를 먹이기 위해서는,

<다니야>의 사용인이랄까, 일꾼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내가 일하여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자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은덕으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다시, <다니야>는 앞에서 그가 한 마누라 자랑이 한마디로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어느 하나든 모두가 건강하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전혀 듣지 못한다」고

자기 자식자랑을 해버리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니야>를 

비웃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가족을 자랑한다거나,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혹은 불행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누군가의 남편, 혹은 마누라, 자식, 혹은

장인장모나 시부모인 탓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든 불행이라고 생각하든, 사고방식은 동일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 밖에서, 자신의 행복 * 불행의 원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그것의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하여 세존은 무어라고 대답하실까?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다니야> 경은 재산의 자랑에서, 마누라 자랑을 거쳐서, 

여기서는 자식 자랑을 하고 있다. 자식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넉넉한 재산과, 현명하고 정숙한 아내와, 건강하고 머리 좋은 자식들,

이런 것은 지금에 더욱더 행복이라고 신뢰되는 것 아닌가? 아니,

중생이란 동서와 고금에 걸쳐서 차이는 없다, 이것일 게다.

동서와 고금,

인류 역사가 아무리 오래 되어도 행복의 조건들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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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25> 일한 대가를    구하지 않는   석존은    신이여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난 누구한테도 부려지고 있지 않다

                                   라고 세존은 말씀하시기를

구하여 얻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일한 데 대한 보수 따위 받는 짓은 안 한다

그러니 혹시 내리려고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려도 좋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스승은 대답하시기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용된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얻은 것으로 온 세계를 돌아다닌다.

남에게 고용될 필요는 없다.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세존은 [대답하시기를]

『나는,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않고서, [세상에] 있습니다.

온 세상[세계]에, [구걸을 행하여] 얻은 것으로, 돌아다닙니다.

[이제] 고용되는 것에, 의의(의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LMLT. K&, L. Bt s, WEESH &, &,

01
'Tam no one's servant,'——so said Bhagavat,——'with what I have
gained I wander about in all the world, there is no need (for me) to

serve: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
: ; I
02
The Master “ Servant to none whate' eram I, "
Thus spake the Master in reply,
" [ fare the world with wages won
Nor find nor know the need to earn :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
() :
|
03 | -
I am not a servant of any ; independent (of all) I move in all
worlds ; there is no advantage in serving (others).  Rain on now,

O cloud ! if you will.  Thus said )
Bhagava.


종세
입력기
' 난 누구의 하인도 아니다, ' 이렇게 세존은 말씀하시기를,

' 나는 내가 얻은 것으로 온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으며, (내가) 섬길 필요는 없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려라, 오 하늘이여 !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않았다, "

이렇게 세존은 대답하시기를,

" 나는 얻은 것으로 세상살이를 하는데

  (돈) 벌 필요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

그러니 당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신이여, 비를 내려라 !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난 누구의 하인도 아니다  ;  내맘대로 세상을 돌아다닌다  ; 

(남을) 섬기는 데서 얻는 것은 없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입력기
Bhagava.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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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am bhatakosmi kassaci,
W FA& fEHA Tl G0
(iti bhagava)
& TH (3
Nibbitthena carami sabbaloke;
et s-oT 1< it &
Attho bhatiya na vijati,
W EE PR o HHE
Atha ce patthayast pavassa d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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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 TAKE(
 TAKE( ) GIVE(
( )
Oy .
( ) ()
( )

. GIVE & TAKE

)

)


종세
입력기
앞의 24 경에서 <다니야>는 「나는 내가 일하여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떤 생명도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다른 생명의 은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서술하였다. 결국 세간의 법칙은 GIVE(주다) & TAKE(받다)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받은 이익은 그것에 상응하는 이익을 되갚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법칙에 반하면, 세간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위에서, 세간에서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TAKE(받다)보다는 GIVE(주다)를

우선으로 하는 쪽이 좋다는 식의 테크닉이 있다.



그러나, 세존의 경우는 세간의 법칙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세존의 경우는 탁발(托鉢 - 구걸)로 얻은 것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탁발(托鉢 - 구걸)이란 것은 필요 없어서 버리게 될 음식물의 일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구(求)하여 얻는 것이 아닌 것이다. 얻지 못하면 먹지 않는다는 일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물을 받더라도 (고맙다는 식의) 예(禮)는 하지 않는다.

또한 역으로, 비구(比丘 - 탁발을 하는 사람)은 뭔가를 남을 위하여 해주더라도 그것의

대가를 구하는 일은 없다. GIVE & TAKE 따위가 아닌 것이다. 완전히 일방통행인 것이다. 이 말은

완전히 자유란 말이다. 주는 쪽도 자유고, 받는 쪽도 자유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며, 얻은 것으로 어디든지 가는 것이다. 보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카무라(中村) 선생이 「남에게 고용될 필요는 없다.」고 번역하고 있는 곳을,

마에다(毎田) 선생은 「일한 데 대한 보수 따위를 받는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뜻풀이 하고 있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고, 세존의 경지다.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잡아함경}에서는

수행자가 탁발을 나갔다가 음식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되돌아오고,

그 날 굶어서 배가 고플지라도,

음식을 주지 않는 마을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자주, 자주 반복하여 설해지고 있다.  

종세
화살 모양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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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26> 목장엔   보이는 끝까지  소떼   신이여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송아지도   젖 먹는 애기 소도 있다

                                     라고 소치기 다니야는 말하기를

새끼를 가진 소도   앞으로 새끼를 가질 소도 있으며

소떼의 왕인 황소도 또한 있다

그러니 만약 내리고자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려도 좋다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말하기를,

『아직 훈련 안 된 소도 있고,

젖을 먹는 송아지도 있다. 새끼 밴 암소도 있고, 교미할 암소도 있다.

암소떼의 주인인 황소도 있다.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LEI,
EolCE. FlebDE[HB0 1l S 1o, FHELET.
LMLT. K&, L. Ho s, WEESH &, &,

01
"I have cows, [ have calves, ' ——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
"I have cows in calf and heifers, and I have also a bull as lord over

the cows :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

02
Dhaniya " See here are goodly cows and calves, " g
Thus spake the herdsman Dhaniya,
" And here are breeders great with calf,
And here the bull, lord of the herd :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
O3

There are (to me) young cows, calves, cows big with young, and
young cows full of vigor, and bulls, lords of the herd, Rain on now,

O cloud ! if you will. ~ Thus said the cowherd, Dhaniya.
) : : :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말했는데]

『[나에겐] 송아지가 있습니다. 젖 먹이는 소(어미 소)가 있습니다.

[새끼를] 품은 암소가 [있습니다]. [새끼를] 품은 적 없는 암소도 또한,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소떼의 주인인 숫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 나에겐 암소떼가 있고, 송아지떼가 있다, '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가 말하기를--- ;

' 나에겐 송아지 딸린 암소와 처녀 암소가 있고, 또 암소떼를 지배하는 황소도 또한 있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리세요, 오 하늘이여!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다니야    " 여기 잘생긴 암소와 송아지 떼를 보라, "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가 말했는데,

" 그리고 여기 송아지 딸린 큰 암소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소떼의 주인인 황소가 있다 ;

그러니 당신이 원한다면, 비를 내려라, 신이여, 비를 내려라 !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나에게) 젊은 암소 떼, 송아지 떼, 젊고 큰 암소 떼, 그리고

팔팔한 젊은 암소 떼, 그리고 소떼의 주인인 황소 떼가 있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가 말했다. 


O —1 FEBRX

"Atthi vasa atthi dhenupa,
W3 T W3 FE (FLEERG R )
(iti dhaniyo gopo)
& iy R
Godharaniyo paveniyopi atthi;
I A4 A W3
Usabhopi gavampatidha atthi,
LA Aor CZZi W3
Atha ce patthayast pavassa deva”
II H L L% 5 M &RE S & i
< >
, <
* ( ) * * *
(dhenupa)
C ) ( )
)
: 5
>
30,000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는 이제 까지 한 세존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안정된 생활, 순조로운 사업, 목장, 아내와 자식들에 결정적인 가치를 

두고서, 그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다니야>는 다시 

자신의 재산인 소떼에 관하여 말한다. 그것들을 분류하여, 

어린 소 * 어미소(혹은 젖을 먹이는 소) * 새끼 밴 소 * 처녀 소 * 암소떼의 주인인 숫소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들 소떼가 있으면, 언제든 젖소가 있는 게 된다.



팔리어 데누빠(dhenupa)는 

젖을 빠는 송아지라고도, 젖을 먹이는 어미 소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아울러, 나카무라(中村) 선생의 번역은 옛 해설서(주석서)에서 설명하는 대로 번역한 것이다.



반복하자면, 여기의 5종류는,

① 아직 훈련되지 않은 소, ② 젖을 먹는 송아지, ③ 새끼 밴 암소, ④ 교미를 기다리는 암소, 

⑤ 암소 떼의 주인인 황소, 이렇게 5종류가 된다.



<다니야>는 또 이 말의 끝에,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새카만 비구름이 점점 커지고, 가까워지고 있다.

마히 강변의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30,000 마리의 소떼는, 비가 내려 마히 강이 

범람하면 어떻게 될까?

종세
선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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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27>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갖지 않은   석존은   신이여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송아지도   젖 빠는 어린 소도 없다

                                             라고 세존은 말씀하시길

새끼 딸린 소도   곧 새끼를 가질 소도 없고

소떼의 왕인 황소도   여기엔 없다

그러니 혹시 내리고자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리는것이 좋다

종세
입력기
스승은 대답하시기를,

『아직 훈련 안 된 소도 없고,  젖 빠는 송아지도 없다.

새끼 밴 암소도 없고,  교미할 암소도 없다.

암소떼의 주인인 황소도 여기엔 없다.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세존은 [대답하시기를]

『[나에겐] 송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젖 주는 소(어미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품은 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품은 적 없는 암소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소떼의 주인인 숫소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CClCF. b AN 1o, FELEFH A
LML T, K&, L. Bt s, WEKSE L, &,

O1 | | - I
"I have no cows, [ have no calves, '——so said Bhagavat,——' I have
no cows in calf and no heifers, and I have no bull as a lord over the

cows: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02 -
The Master “ No goodly cows and célves are hére," |
Thus spake the Master in reply,
" Here are no breeders great with calf,
Here is no bull, lord of the herd :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
O3

To me there are no young cows, no calves, no cows big with young,
no young cows full of vigor, no bulls, lords of the herd.  Rain on

now, O cloud! if you will.  Thus said Bhagava.


종세
입력기
' 나에겐 암소도 없고, 송아지도 없다, ' ---이렇게 세존은 말씀하시기를, --- 

' 나에겐 송아지 딸린 암소도 없고, 처녀암소도 없고, 또 암소떼의 주인인 황소도 없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려라, 오 하늘이여 ! ' 

종세
입력기
스승            " 잘생긴 암소도 송아지도 여긴엔 없다, "

                     이렇게 스승은 대답하시기를,

                    " 여긴 송아지 딸린 큰 암소도 없다,

                      소떼의 주인인 황소도 없다 ;

                     그러니 당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신이여, 비를 내려라 ! "  

종세
입력기
나에겐 젊은 암소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어린 것 딸린 큰 암소도 없고,

팔팔한 젊은 암소도 없고, 소떼의 주인인 황소도 없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세존은 말씀하셨다.


O v—1 FEBRX

“Natthi vasa natthi dhenupa,
AN AN Wi LR (FLERG )
(iti bhagava)
& TH: (&
Godharaniyo paveniyopi natthi;
72 p 12 A ¢ Wz K
Usabhopi gavampatidha natthi,
A ¢ 4+on¥ CZZIC Wz N
Atha ce patthayast pavassa deva”.
Fg e H UL LEh 5 WE3oH & i &
10 C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없다

종세
입력기
없다

종세
입력기
없다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없다

종세
입력기
지수화풍의 일시적 결합<몸>에

매혹되기도 혐오하기도 한다

지구로부터 잠시 빌리고 있는

사는데 필요한 단순한 도구기 땀시

사용이 끝나면 다시 반납할 뿐인 것을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정법안장 제 10권 대오(大悟)에서는 깨달음의 표현을

깨달음을 열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깨닫게 되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깨달음이 왔다 등등 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 잘못이고,

 <깨달음을 빌리다>가 옳은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래의 해설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빌리고 있다>가 옳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는다.  

종세
입력기


62

9(26)

©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이번의 게송은, 앞의 9(26)경 게송에 반대되는 것이 얘기된다. 앞의 것은 

<다니야> 사장은 송아지, 젖 주는 소, 새끼 밴 소, 처녀암소, 황소가

『있다』고 말했는데, 세존은 그 순서대로 그런 것 각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다니야>는 자신의 재산인 많은 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사실은 어떤 기간 동안 빌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소도 생명인 한, 생*노*병*사의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자신의 소라고 생각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다니야> 자신도 반드시 죽게 된다. 자신이 죽어버리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 일을 1장 1 뱀의 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일체는 허망하며 가짜(虛假)라고 알고 수행자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둘 다 떨쳐 버린다(9경)] 



 말하자면,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한 허구, 망상이므로,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사실에

가깝다는 말이다.



또한 이 일에 관하여 다른 면에서 담마파다(법구경)에선 이렇게 말한다.

담마파다 62번 :

                             ‘내 자식이오’  ‘내 재산이오’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집착하나니

                                 제 몸도 오히려 자기 것이 아니거늘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이랴?



자식이나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기자신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알고 있는 세존은 당당하게 <다니야>가 자랑하는 소떼의 5종류, 하나하나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고 말하는 것이다. 세간허가(世間虛假)가 아니다.

이것은 이름과 실제(名實) 둘 다 진실이고, 「아무 것도 없다, 아무 것도 갖지 않았다,

무일물(無一物)」은 진리의 선언이다.

<다니야>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든 간에 현실에 직면하는 때, 

이해하게 된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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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28> 말뚝을 박고   소를 지키는   소치기는   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말뚝을 깊게 흔들리지 않도록 박았다

                                            라고 소치기 다니야는 말하기를

문쟈 풀 밧줄은 새로 단단하게 꼬아졌다

송아지가 그것을 결코 끊지 못하도록

그러니 혹시 내리고자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려도 좋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なう[綯う] - なわれる 고어는 <なふ>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말하기를,

『소를 묶는 말뚝은, 단단히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문쟈 풀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져 있다.

송아지도 이것을 끊지는 못할 것이다.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말하기를]

『[깊게] 파여진 모든 말뚝은 흔들리지 않고,

문쟈 [풀]로 만들어진 모든 밧줄은, 새롭고, 잘 꼬여져 있습니다.

정말로, 젖 먹이 소들 조차도, 끊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깊게 묻힌 말뚝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문자 풀(Saccharum munja), 인도에서 건조지역에, 또 강둑을 따라서

보이는 풀. 보리수 아래 좌선할 때에 자리로 가는 풀로 알려져 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문

쟈



풀

종세
선


O1

' The stakes are driven in, and cannot be shaken, '——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 ' the ropes are made of mu/iig/a grass,

new and well—made, the cows will not be able to break them: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n ., (*
02 - ¥

Dhaniya " The stakes are sun;k unshakabie, "
Thus spake the herdsman Dhaniya,
“ The rush-made cords are woven new.
Truly no calves can break out now :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
03 . | -
The stakes are driven in, they cannot be shaken ; there are chains

made of grass, new and twisted, which likewise the calves cannot
break. Rain on now, O cloud ! if you will.  Thus said the cowherd,

Dhaniya.

O —Y FER

“Khila nikhata asampavedhr,
(Ei) i > 12 A% 0
(iti dhaniyo gopo)
& Z iy SN
Dama munjamaya nava susanthana;

———


종세
입력기
' 말뚝은 쳐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다, ' - - -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는 말하기를, - - -

' 밧줄은 문쟈 풀로 새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져서, 소가 그걸 끊지는 못할 것이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리세요, 오 하늘이여 ! ' 

종세
선

종세
입력기
다니야         " 말뚝은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다, "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가 말하기를,

                     " 골풀로 만들어진 새끼줄은 새로 꼬았다(*밧줄은 골풀로 새로 꼰 것이다).

                       송아지들은 이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

                      그러니 당신이 원한다면, 비를 내리세요, 신이여, 비를 내리세요 !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말뚝은 박혔고, 흔들리지 않는다  ;  풀로 만든 목줄은 새로 꼰 것인데, 

아마도 송아지가 끊지 못할 것이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다니야가 말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문쟈 풀로 만든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말뚝


LYY yEEle LG k< hbhi

Na hi sakkhinti dhenupapi chettum,
W R TE(W)EAS  THRAF)E UKY 5
Atha ce patthayast pavassa deva”.
F3 LU Lo i % [ S 4 (LIPS
> ]
( )
: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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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다니야>는 세존의 가르침을 들을 귀가 없기나 한 것처럼, 자신의 재산인 소를 

잘 지키는 데 애쓴다. 소를 묶어두는 말뚝을 깊게 흔들리지 않도록 땅 속에

쳐박는다. 그리고 문쟈풀로 새로 튼튼한 밧줄을 꼬아서, 소떼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송아지(젖 먹는 소)도 끊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한다.



자신의 소유물이란 의식은 대단히 강한 것이다. 그것이 환상, 허구, 망상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들을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결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어느 기간동안 잠시 빌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좀체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의식이 수많은 고뇌,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말하자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면 없어질지라도 괴롭지 않다. 

마음이 서글픈 사람은 남의 소유물이 없어질 때도 걱정되고 괴롭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모자식관계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트라블이

일어나는 일이 많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자기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 - 자식 간의 온갖 문제는 해결이 쉬울 것이다. 



진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유욕도 작아지고, 끝없이 원하는 물욕(物欲)도

작아질 것이다. 아마 소유욕도 없어지고, 소유권 분쟁도 없어지겠지. 그러나 실상은

매우 다르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것이라는 의식이 적어지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없앨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세존이 소치는 사람 다니야에게 말하여 온 것이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직접적인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존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여서, 점점 마음을 성장시키고, 환상 * 허구 *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해방하는 것이 바로 자기 꺼라는 의식을 없애는 것이다.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밧줄, 목줄

종세
입력기


30


종세
입력기
<위에서 계속>



이것은 <다니야>가 아직 눈 뜨지 못하지만,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세존의 말씀을 다시 새겨 보자!

 1, 분노를 앲애고, 고집불통의 미혹(頑迷)을 없애는 것(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

 2, 뗏목으로 비유한 수행법(8정도)을 실천하여, 수행을 완성시키는 것.



３, 장기간 수행하여, 마음을 온순하게 하고, 해탈하는 것.

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고 있는 것.

５,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것.



위의 어느 것이든, 매우 어렵겠지만, 먼저 제1번의 "분노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종세
선

종세
화살 모양

종세
입력기
필자로선, [팔정도, 팔성도]의 수행법은

[숫타니파타 or 담마파타]에서 거론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8정도는 수행자(비구)가 집단으로 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헹하는 수행방법이라고 여겨지고, 또 매우 잘 정돈되었다는 점에서.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숫타니파타의 여기선

"석가불과 대면하여 받은 한 마디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혼자서, 나무 밑이나 숲, 동굴 등에서 거주하면서,

이웃의 마을에서 음식을 구걸하여 하루 한끼를 먹는다."



그것도

수행자의 숫자가 많으면 그 마을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수행자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아주 잘못된 일로

평가한다

(이것은 잡아함경 등에 나오는 사실인데, 

석가모니의 시자인 아난이 제자 30명과 몰려 다니며 탁발한 것을

마하가섭이 매우 심하게 꾸짖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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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29> 속박을   황소처럼   끊어버리고서   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황소처럼 속박을 끊어버렸다

                           라고 세존은 말씀하시기를

코끼리가 덩굴풀을 짓밟으며 가듯이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 혹시 내리고자 한다면     신이여 비를 내려도 좋다  

종세
입력기
스승은 대답하시기를,

『황소처럼 결박을 끊고서,

냄새 고약한 덩굴풀을 코끼리처럼 짓밟고서,

나는 이제 다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

종세
입력기
세존은 [대답하시기를] 『황소처럼,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코끼리가 덩굴풀을 [밟아 뭉개는 것]처럼, [모든 속박을] 밟아부수고,

나는, (모)태 안으로 두 번 다시 가까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약,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LMLT. K&, L. Bt s. WEESH &) &,

Ol : : : I
'Having, like a bull, rent the bonds; having, like an elephant, broken
through the galu/kkh/i creeper, I shall not again enter into a womb: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02 , ! , , B
The master “ As bull asunder bursts his bonds, “

Thus did the Master then declare,

“ As tusker rends his rotten bands,

I go no more to bed-of-womb ;

So if thou wish, rain, deva, rain ! “

( ) | ,

O3 ' _ ’ '

Like an ox which has broken its bindings, like an elephant which has

broken the galucchi creeper, (even so) I shall not return again to a

mother’ womb.  Raim@n now, O cloud ! if you will.  Thus said

; <<Galucchi>> creepe
Bhagava_correspondings to the Tamil <
which is used also for medicinal pur

iI>> creeper,

(27) B
Pirandai [Adamant creeper]



종세
입력기
※

종세
입력기
※ ; <<Galucchi>> creeper 

correspondings to the Tamil <<Sindil>> creeper,

which is used also for medicinal purposes now.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 황소처럼, 속박을 찢어버렸고 ;  코끼리처럼, 갈루치 덩굴풀을 돌파하고서,

나는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

그러니, 당신이 좋다면, 비를 내리세요, 오 하늘이여 ! ' 

종세
입력기
스승                      " 황소처럼 결박을 갈갈이 찢는다, "

                               그러고나서 스승은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  엄니 큰 동물처럼 고약하게 나를 속박하는 것들을 찢고서,

                               나는 더이상 태반으로 가지 않는다 ;

                                그러니 당신이 바란다면, 비를 내려라, 신이여, 비를 내려라 !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구속하는 것들을 부셔버린 황소처럼, 갈루치 덩굴풀을 돌파한

코끼리처럼, (그렇다해도) 나는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당장 비를 내려라,   오 구름이여 ! 당신이 하겠다면.   이렇게

세존은 말씀하셨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갈루치 덩굴 풀(??) 

 Pirandai [Adamant creeper]

종세
화살 모양

종세
화살 모양


<
(galu/kkh/i, galucchi)

Q¥ —1) GRS

“Usabhoriva chetva bandhanani,
FEfo &5 (2 Gl L T i 4 %
(iti bhagava)
— & a3

Nago pttilatamva dalayitva ;

%13 w2550 k51 HaHBOT

Naham punupessam gabbhaseyyam,

BiE o HUEo< EER D RER (2

Atha ce patthayast pavassa deva”.
Fg e H L LEh sl &R S & LIPS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원문엔 그저 <냄새 고약한 덩굴풀>이지,

갈루치(galu/kkh/i,  galucchi) 란 말이 없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보이는 광경인 것을직접 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리라.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앞에서 <다니야>는 자신의 소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뚝을 깊이 박고,

새 밧줄을 꼬았다. 그러나 세존은 속세간과의 유대인 결박(집착)을 끊었다.

그것은 황소가 목에 걸린 밧줄을 끊어 버리듯이, 코끼리가 덩굴 풀을 짓밟아버리듯이,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세존으로서는 소떼나 재산이 고뇌의 원인인 것을 너무 잘 안다고 할 정도로 알지만,

<다니야>는 알지 못한다. 언제까지나 그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세존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다시 가까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윤회하면서, 다시 환생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윤회하는 것의 고통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더 살고 싶다는 본능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고통의 원인인 갈애를 극복한

것이다. 갈애를 극복한 사람은 모든 고통을 극복한 아라한인 것이다.



아라한이라면, 『신이여, 만약 비를 내리고자 바란다면, 비를 내리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큰 비가 쏟아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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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30> 비가 내리고   평지도 늪지도   물에 잠기고  소치기 다니야는   마침내  말뜻을 알았다

종세
입력기
평지에도 언덕에도 넘쳐날 만큼

순식간에 큰 구름이 비를 내렸다

신이 비를 내리는 것을 들으면서

소치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 

종세
입력기
홀연히 큰 구름이 나타나서,

비를 내리고, 낮은 지대와 언덕을 가득 채웠다.

신이 비를 내리는 것을 들으며,

다니야는 이런 말을 하였다. 

종세
입력기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적시면서,

참말로, 곧바로 큰 구름이 비를 내렸다.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을 들으며,

다니야는, 이런 것(의미)을 말했다.

종세
입력기
이 부분은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 

곧 폭우가 내려 홍수가 모든 것을 쓸고 가버렸다.  

종세
입력기


O1
Then at once a shower poured down, filling both sea and land.

Hearing the sky raining, Dhaniya spoke thus:

02

Then burst a mighty cloud of rain,
Flooding the hollows and the land,
Whereat the herdsman spake this thing,

Hearing the storm and deva-roar :

03 | -

(By the compiler)  The great cloud rained much, filling at the
same time hollows and levels ; hearing the raining of the cloud,

Dhaniya said thus ; ------

O —Y FER

“Ninnanca thalanca ptirayanto,

K & i & KeEh 25N 5
Mahamegho pavassi tavadeva;
REH WERES#Iz fcfZbI(C

Sutva devassa vassato,


종세
입력기
그 때 곧바로 폭우가 퍼부어, 강도 땅도 뒤덮었다.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을 들으면서, 다니야는 이렇게 말했다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그 때 거창한 비구름이 발생했고,

낮은 곳과 대지를 물로 뒤덮었다,

여기서 소치는 사람 다니야는,

폭풍우와 신의 으르렁거림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

종세
입력기
(편집자 설명)    

큰 구름이 많은 비를 내려, 낮은 곳과 평지를 동시에 뒤덮었다  ;  

구름 님이 비를 내리는 것을 들으면서, 다니야는 이렇게 말했다  ;  -  -  -  -  


W T %) WERES #2520 %

imamattham dhaniyo abhasatha.
CDERE R ¢ At o 1z
< > ,
< >
: ( ) : ()
< >


종세
입력기
하여튼, <다니야>는 다음 장에서 뭐라고 말할까?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새카맣고 거대한 비구름이 하늘 가득 뒤덮고, 신은 마침내 폭포같은 큰 비를

내렸다. 마히 강은 범람하고, 격류로 되어서, 목초가 자라는 구릉은 물론, 

높은 지대조차도홍수가 습격하고 있다. 이거야 정말로 쓰나미(津波) 같다.

말뚝에 묶였던 소떼도, 안 그런 다른 소떼도 순식간에 휩쓸려 간다. 

어찌해 볼 도리도 없다.   



소치기 <다니야>는 마침내, 세존의 말씀을 이해하였다. 어린 소도, 

젖 먹이 소도, 새끼 딸린 소도, 처녀 소도, 황소도, 이런 소떼에 의지하는

생활과 사업도, 그에 따르는 행복이나 성공도 확실한 것이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란 것을 <다니야>는 이해하였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세존의 말씀, 가르침을 이해했던 것이다.

종세
입력기
자연의힘, 덧없음(無常)의 진리란, 덧없음(無常)이란 인정사정이 없다.

잔혹해 보이긴 하지만, <다니야>에게 있어서, 진리로 눈을 돌리게 하는 

실마리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고마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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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31> 아, 아!   세존을 뵈옵고   환희뿐   귀의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종세
입력기
우리들이 세존을 뵈온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행운입니다

『세상의 눈』에 귀의합니다

『위대한 성자』여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종세
입력기
『우리는 고귀한 스승을 뵈옵고,

우리가 얻은 바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눈 있는 분이시여. 우리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위대한 성자여.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세존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득은, 참으로, 적지 않은 것입니다.

눈 있는 분이시여, 당신이라는 귀의할 곳으로, [우리들은] 가까이

다가갑니다(깨달은 자에게 귀의하다).

위대한 모니(붓다)여, 당신은, 우리들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 무니, 모니 ; 산스크리트 어 muni 의 음사. 성자. 선인(仙人), 수행자, 은서자(隠棲者)의 뜻.

통속적 어원해석에 따라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해됨. 불교에서는 특히 석존을 칭하는 데 쓰인다. >>


01
'No small gain indeed (has accrued) to us since we have seen
Bhagavat; we take refuge in thee, O (thou who art) endowed with the

eye (of wisdom); be thou our master, O great Muni!'

02 ’ ’ '
Dhaniya " O gain indeed ! No small gaiﬁ this, .

We who have seen the Master here !

Unto thy refuge, seer, we go ;

Be thou our teacher, mighty sage ! ”

. i TR
O3
Whoever of us Bhagava, his advantage is indeed not small.  Let us

seek refuge (in him). O Five-eyed One ! O great sage ! be thou

a teacher to us.  Thus said Dhniya.

( ) : :
(1) eyes of flash ; (2) divine eyes ; (3) eyes of wisdom ; (4) the special eye of a Buddha ;
(5) the omniscient eye.

Ov—1Y &R

“Labha vata no anappaka,
M (& X hhsod  EL0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

종세
입력기
' 세존을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 (쌓인) 이득은 참으로 적지 않다 ;  

그 분께 귀의한다, 오 (지혜의) 눈을 갖춘 (당신) 이시여  ;  

당신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오 위대한 무니여 ! ' 

종세
입력기
다니야              " 오 진실로 얻었다 ! 이렇게 적지 않게 얻었다,

                           스승을 만난 여기 우리 ! 

                           당신께 귀의하러, 선지자시여, 우리가 갑니다  ;

                           당신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위대한 현자여 !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우리 모두에게 세존, 그의 이익은 참말로 적지 않다.   (그에게) 

귀의하자.   오, 다섯 눈을 지닌 분 !   오 위대한 현자 !  당신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다니야가 말했다.

종세
입력기
※ 다섯 눈(五眼)의 영어표현 ; 붓다가 지닌 것으로 얘기되는 눈들.

(1) eyes of flash ; (2) divine eyes ; (3) eyes of wisdom ; (4) the special eye of a Buddha ; 

(5) the omniscient eye.

종세
연필


Ye mayam bhagavantam addasama;

zh (& hhoh LR btz

Saranam tam upema cakkhuma,

HLY AT Ic HEtcC JT D < R 3 )i &
e

Sattha no hohi tuvam mahamuni.

Jotk T N R-R0) HNn HEICE 7% 58% &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는 소떼도 집건물도 사업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아내와 자녀)가 얻은 이득은 대단히 큰 것이다』고 말한다.

그것은 세존을 뵈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보통이라면 이런 재난을 당하고서 망연자실할 것인데, 도리어 <다니야>에겐

환희가 찾아온 것이다.



무언가에 의존하여, 거기에 기쁨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고,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여, 자유롭게 사는 생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때의 기쁨은 참으로 환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니야>는 세존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자유롭고 해방된 생활방법이 있는 것을 세존과의 만남을 통하여 알아다고 해서,

곧장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니야> 등등은 세존께 귀의하여, 다시 그런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도해줄 것을 원하는 것이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연필

종세
연필

종세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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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32> 우리도 세존 아래서 수행하여 열반에 이르고 번뇌(苦)를 멸하겠습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나의 처도 나도 충실하게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 잘 가신 』 당신의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쌓으며

삶과 죽음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

고통의 끝을 넘어서겠습니다

종세
입력기
처도 나도 모두 시키는 대로 합니다.

행복한 사람(붓다)의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행하겠습니다.

생사의 저 언덕에 도달하여,

고통을 멸하겠습니다. 』

종세
입력기
소치기 녀(아내)도, 나도,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잘 이르러 도달한 자(붓다)의 곳에서, 범행(금욕청정행)을 행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저쪽 언덕에 이르러,

고통의 끝을 이루는 자로 되겠습니다 』 [라고].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아마도, [ 行(おこない)じます ]

일까...行하며 行하겠다.

종세
입력기


Ol
' Both my wife and myself are obedient; (if) we lead a holy life before

Sugata, we shall conquer birth and death, and put an end to pain. '

( )
02 ’ L
(Dhaniya) “  Obedient, the wife and I
<14(31)> --
Will fare Wellfarer's godly life :
Yon-farers over birth-and-death,
Enders of ill will we become !
( ) ,
O3 ( ) ; (

Let (my wife) the shepherdess and myself becoming 6bedient,

practise a holy life in honour of Sugata (Buddha) ; let ¥us (putting

an end to our sorrow) b e such as have gone past births asand
deaths. Sugata ; Buddha. - ( ), "
"Tathagata - ( - ), ( - )"
’(tautology) , Buddha  Nibbana

Q¥ —1) GRS

"Gop1 ca ahanca assava,
A (V22 & HlE & B 7
brahmacariyam caramase;


종세
입력기
※

종세
입력기
※ Sugata ; Buddha. 글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 잘 간 자(善逝), " 

즉 "Tathagata -여래(如來-그렇게 온 자), 여거(如去-그렇게 간 자)"와 같다. 

말하자면, 고타마 붓다를 앞선 다른 붓다들이 간 것과 똑같이 간 자.

동어반복(tautology )을 피하기 위하여, Buddha 와 Nibbana 는 많은 호칭으로 불린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앞<14(31)>에서 계속-- 

종세
입력기

종세
연필

종세
연필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 나의 아내와 나 둘 다 고분고분합니다 ; (만약) 우리가 붓다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정복하고, 고통을 끝낼 것입니다.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다니야)          " 시키는 대로, 아내와 나는

                          훌륭한 인도자의 경건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

                          생사의 저 넘어로 간 사람,

                          고통을 끝낸 자로 우리는 되겠습니다 ! "

종세
입력기
소치기 녀(나의 아내)와 나는 고분고분하게 되어서,

잘 간 분(붓다) 아래서 거룩한 생활을 행하게 하라  ; (우리의 슬픔을

끝내면서)  삶과 죽음을 넘어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and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화살 모양


KiT%

HE Aot T0ET

Jatimaranassa paragi ,
LD ﬁ =)
dukkhassantakara bhavamase”.
<_ %@fﬁ%@ﬂ EATHIC ZDFEL &L
< > ( 14 (31) )
(Gopi) < >
( -brahmacariyam) ( )
( ; sugate caramase)
(Jatimaranassa paragu)
() ( ) (dukkhassantakara)
>
< > <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의 말은 (앞의 14 (31)에 이어서) 계속된다.



「소치기 녀(Gopi)」란 <다니야>의 처를 가리킨다. "처는 온순하다"는 말은 이미 앞에서

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와 나의 처는 세존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대로(온순히), 충실히

실천하겠다고 말한다.





「범행(梵行-brahmacariyam)」이란 성적(性的)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훌륭한 사람 한테서 행합니다(善き人の所で行います ; sugate  caramase)」란

세존이 계신 곳에서 범행을 실천하겠다는 말이다.



「생사의 저 언덕에 도달하여(Jatimaranassa  paragu)」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번뇌(苦)의 끝(終極)을 이루다(dukkhassantakara)」란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한다는

말이다.

 

<다니야>와 그의 처는 세존이 계신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실은 이 <다니야> 경의 인연 이야기는, 세존이 <다니야>와 그의 처가 아라한이 될 소질이

있는 것을 살펴서 알지만, 홍수로 재산을 잃고, 목숨조차도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절한 설법을 하였다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종세
선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연필


(mara)

(mara) ( ) ?
" " ??7?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세존(붓다)의 설법을 공부한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 그런 때에도,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목표로 하여, <다니야>처럼 새로운 인생길을 걷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다니야>와 처가 아라한으로 될 소질이 있었다고 하듯이, 이 <다니야> 경에 관계를 가진

당신은 아라한으로 될 소질이 있다는 것이다. 꼭 노력하기를!!!



이것으로 <다니야> 경은 끝났다고 해도 좋지만, 이 경은 철저하게 친절하다. 최후의 요약에

두 개의 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니야>와 처가 속세간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새출발의 순간에,

욕망세계(欲界)의 지배자인 악마(mara)가 그것을 방해하러 오는 것이다. 

그것이 다음의 게송이다. 

종세
선

종세
입력기
마라(mara)를 악마(悪魔)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까?

그저 "방해꾼"이라고 하면 속내가 다 드러나지 않는 ???

종세
화살 모양


<33>

mara -
papin -
papiyas -

33.82 koxE 2 .4=-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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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33> 악마 말한다    가족과   재산이   의지할 곳     의지할 곳이   바로   기쁨이다

종세
입력기
mara - 天魔, 惡魔, 摩羅, 衆魔, 諸魔, 邪魔, 障, 魔, 魔王, 魔羅, 魔衆, 魔軍 

papin - 罪人  

papiyas - 惡, 波旬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 때문에 기쁘다

                          라고 죄 그 자체인 악마는 말하기를

소가 있는 자는 마찬가지로 소 때문에 기쁘다

의지할 데야 말로 사람의 기쁨이다

 의지할 데 없는 자에게 기쁨은 없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악마 빠삐망이 말하기를,

『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을 기뻐하고, 

 또 소 있는 자는 소를 기뻐한다.

인간이 집착하는 바로 그것이 기쁨이다.

집착할 무엇이 없는 사람은, 실로 기쁠 일이 없다.

종세
연필

종세
연필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빠삐망트 악마가 [말하기를]

『 자식을 가지는 자는, 자식들에 대해 기뻐한다.

틀림없이, 그와 같이, 소를 가지는 자는, 소들에 대해 기뻐한다.

 참으로, 의존할 모든 [대상은], 사람의 기쁨이다.

의존할 [대상이] 없는 자 ---그는, 실로, 기쁠 일이 없다 』라고. 

종세
입력기


KO R]EEE—WHE. FELC., EFTENTBO, &,

o1 _.; )

' He who has sons has delight in sons, ' —— so said the wicked Mara,

——"'he who has cows has delight likewise in cows; for upadhi
>
(substance) is the delight of man, but he who has no upadhi has no

delight. '
( )
02
Mara " Whoso hath sons delights in sons,"
Thus Mara spake, the Evil One,
" The cowherd too delights in kine :
Affections are delight to man, Upadbi, (rebirth)
Th' alfection-less hath no delight. "
03 (

He who has children is pleased with the children. He who has
cattle is likewise pleased with the cattle. The happiness of man
consists in objects of desire. He who is without objects of desire, is

indeed not happy.  Thus said the sinful Mara (the Tempter).

Mara. < 6 ( )> -- The Tempter, the evil principle, the hinderance to heaven.
6 , Kama
Southey , " Curse of Kehama"
Mephistopheles<* ; >

Southey, " Curse of Kehama" ;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

종세
입력기
ⓛ Upadbi, 윤회(rebirth)의 근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

종세
입력기
ⓛMara. <욕계 제 6천의 천마(天魔)> -- The Tempter, the evil principle, the hinderance to heaven.

  마라는 불교의 6천에 있는 악령이다,그런데 산스크리트의 Kama가 아니라, 사랑의 신으로 미국의 시인,

Southey 가 그의 시집, " Curse  of  Kehama "에서 유럽인 독자들에게 친숙하도록 하였다.

   붓다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전에 마라와 싸워야 했고, 그를 극복하여야 했다. 몇몇 의미에서

마라는 불교의 Mephistopheles<*메피스토펠레스 ; 괴테 파우스트의 악마>로 생각될 수도 있다.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로 기쁘다, ' --- 이렇게 못된 마라가 말하기를,

--- ' 소떼를 가진 사람은 똑같이 소떼로 기쁘다 ;  우빠디(자산)가 인간의

기쁨이고, 우빠디가 없는 사람은 기쁨도 없다. '    

종세
입력기
마라(악마)                     " 자식을 가진 사람은 자식으로 기쁘다, "

                                      이렇게 마라, 악한 자가 말하기를,

                                      소치는 사람도 암소로 기뻐한다 ; 

                                      애착은 인간에게 기쁨이다,

                                       애착이 없는 자는 기쁨도 없다. "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애들이 있는 사람은 애들로 즐겁다. 소떼가

있는 사람은 똑같이 소떼로 즐겁다. 인간의 행복은 욕망의 대상에 있다.

욕망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사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죄악의 마라(유혹하는 자)가

말했다.   

종세
입력기
Southey,  " Curse  of  Kehama "  ; 미국의 시인, 로버터 사우디의 시집.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우파디-의존대상>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Ov—1Y R
“Nandati puttehi puttima,
=5 TIC&oT TERFOANI
\__'__,..f-"

(iti maro papima)
& _ R NE—2I1d
Goma gohi tatheva nandati;
FTEmFEOANIEG FiEoT FILZDLSIC =3
U"’
Upadht hi narassa nandana,
1RAF (& E N A% D =40
~__
Na hi so nandati yo niripadhi”.
RIS
W EIC K =g #3 KAFD & W\
L'_—’
< > : ( maro papima)
|
! |
!
’ |
< >


종세
입력기
새로운 출발에 서는 <다니야>에게, 악마 빠삐망( maro papima)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속삭인다.



「자식들이 있으니, 즐겁고 행복한 거야! 

   재산이 있으니, 안정된 생활이 있는 거야! 그것이 행복의 기초야!

   사람들은 재산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런 게 없는 사람, 자신이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사람에겐 기쁨이란

있을 수 없고, 비참한 사람이야!」



이렇게 악마는 <다니야>가 붓다 아래서 수행하려고 하는 결의를 어떻게든

포기하게 하려고 한다.



이 악마의 말은 세상의 상식이다. 우리는 악마의 말을 진실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상식이 바로 악마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올바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악마의 유혹에도, 진리의 광명을 붓다를 통하여 살짝 엿본 

<다니야> 내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악마는 맥없이 퇴각할 밖에 없다.



그 때, 붓다의 일격이라 할 만한 붓다의 말씀이 터진다. 그것이 다음 게송이다.

종세
연필

종세
연필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연필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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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세
입력기
<34> 세존 말하기를    가족과 재산이  의지할 곳     의지할 곳이 바로   슬픔의 바탕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어쩔거나? 기대고 믿는 구석도 하나 없이 살아라....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자녀가 있는 자는 자녀 때문에 슬퍼한다

                                              라고 세존은 말씀하시기를

소가 있는 자는 똑같이 소 때문에 슬퍼한다

의지하는 데가 바로 사람의 슬픔이다

의지하는 데가 없는 자에게 슬픔은 없다 

종세
입력기
스승은 대답하시기를,

자녀 있는 자는 자녀로 고통스럽고,

또 소 있는 자는 소로 고통스럽다.

실로 인간의 고통은 집착할 그 무엇도 없는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다. 』  

종세
입력기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세존은 [대답하시기를]  『 자녀를 가진 자는, 자녀들로 고통스럽다.

틀림없이, 그와 같이, 소를 가진 자는, 소들로 고통스럽다.

참으로, 의존하는 모든 [대상]은, 사람의 고통이다.

의존하는 [대상] 없는 자 ---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 라고. 

종세
연필

종세
입력기


O1 ( )
'He who has sons has care with (his) sons,'——so said Bhagavat,——'he
who has cows has likewise care with (his) cows; for upadhi (is the

cause of) people's cares, but he who has no upadhi has no care.

02
The Master “ Whoso hath sons grieves over scSns,"
Thus spake the Master in reply,
" The cowherd too grieves over kine :
Affections are sore grief to man,
Th' affection-free hath never grief. "
O3

He who has children grieves on account of the children.
He who has «cattle grieves likewise on account of the
cattle. He who has no objects of desire, does not

indeed grieve. Thus said Bhagava

Ov—1Y &R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 자녀를 가진 사람은 (그의) 자녀로 근심한다, ' --- 이렇게 세존은 말씀하시기를,

--- 소떼를 가진 사람은 똑같이 (그의) 소떼로 근심한다 ; 우빠디(의존대상)은 

사람들의 근심(의 원인)이지만, 우빠디 없는 사람은 근심도 없다. '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스승             "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에 대해 슬퍼한다, "

                    이렇게 스승은 대답하시기를,

                    " 소치기는 또 소떼에 대해 슬퍼한다  ;

                     애착은 사람에게 쓰라린 슬픔이다,

                     애착이 없는 자에겐 결코 슬픔도 없다. "

종세
입력기
아이들을 가진 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슬퍼한다.

소떼를 가진 사람은 똑같이 소떼 때문에 슬퍼한다.

욕망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Socati puttehi puttima,

AL TICLE-T TEROAIF
(iti bhagava)
& JLRCEAF

Gopiyo gohi tatheva socati;
FEREOAW TILEoT ZDESIC AL
Upadhi hi narassa socana,
§AF (& ey A% D AL A
Na hi SO socati yo nirupadht” ti.

W ORI AL F 1 KFDH W &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선

종세
입력기
소치기 <다니야>의 결심을 방해하지 못하고 있는 악마 빠삐망을 향하여,

세존은 최후의 일격을 치는 말을 한다. 그것은 악마가 말하는 것과 같은

형식인데, 한 마디를 바꾼 것이었다. 그것만으로, 악마는 자살골을 먹는 타격을

입는 것이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자녀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괴롭고, 번거로운 거라네!

   사람들은 재산이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네!

   그런 게 없는 사람, 그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불안이나 공포가 없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다네.」



악마는 반론의 여지가 없이 퇴각하였다. 붓다와 <다니야> 부부의 승리로 끝났다.



<다니야> 경은 "소치기"라는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이지만,

행복론(幸福論)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본다면, 현대의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와

직결되는 얘기인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니야>가 말하는 세상(俗世間)의 행복론에 대하여, 

붓다가 가르치는 진실한 행복론(출세간의 행복론)을 

<다니야>와 붓다의 대화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세상(俗世間)의 행복론은 가족이나 재산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복론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번민과 고뇌를 주는 것이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행복론에 근거하여 생활하면서, 계속 고뇌하고 번민하여 온 것이다.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행복하려다가 행복하지 못하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행복론을 믿고 따르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



그것에 대하여, 붓다의 행복론은 붓다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가족이나 재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고서,

자립하고, 자유로운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상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은 더욱 곤란한 과제다.



그러나 잘 생각하여 이해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바로 진짜 행복이라고 알게 된다.

이해한다면, 곤란한 일들을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잘 이해하여 달라!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종세
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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